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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상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

이상규 목사 페이지수/ 1999 / : 2

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세1.

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제 세대에게 신명기를 선포했다 그 모압2 .

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년을 돌아볼 때 모세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40

었으리라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이 아닌가 그러나 모세는 결. .

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완악한 회중을 견디다 못해 그만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기.

때문이다 민( 20:10~12).

그러므로 그가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말하는 감회 속에는 그 누구도

헤아릴 길이 없는 간곡함이 있고 사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, .

모세의 유언적 설교 신명기2. 「 」

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신명기에서 출애굽.

이후 광야 년의 역사에서 계시된 규례와 법도 그리고 교훈을 응집시키고 있다 그것은40 , .

출애굽 제 세대가 거의 몰살당하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배운 가르침들이었다1 .

그래서 신명기에는 유독 기억하라 잊지말라 라는 표현이 강조된다 망각 은 이제까지‘ ’, ‘ ’ . ‘ ’

그토록 어렵게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게 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. ,

년 광야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40 .

그러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앞으로 전진 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지

혜에 속한다.

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하기 원했을까 소위 신명기의 기억주제?

로 불리 우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(memorialmotif) .

애굽에서 노예 되었던 사실 신1. ( 16:12/ 24:22/ 24:18)

애굽의 노예상태에서 구원 받은 사실 신2. ( 5:15/ 6:12/ 7:18, 19/ 8:14/ 15:15/ 16:3/

24:18)

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 신3. ( 4:9~13, 23)

요호와 자신 또는 그 명령 신4. ( 4:39, 40/ 6:6/ 8:11, 14, 18, 19/ 11:18/ 26:13)

광야에서의 경성 신5. ( 8:2, 14~16/ 9:7/ 24:9)

아말렉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행한 것 신6. ( 25:17~19)

묵상을 통해 얻은 여호수아의 힘3.

그런데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? “


